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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의 말 

스탈린시대에 강제 이주되어 법적 • 사회적 그리고 경제 및 민족문화 

적 평둥을 빼앗긴 많은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재소 한인의 역사1) 는 오 

랜 세월 동안 우리 조국 문헌의 불모지였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역사적 

운명에 대한 관심과 인종적 문화 그리고 모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바랩 

은 모든 재소 한인들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다. 

카자흐국립대학에서 오랜 기간 독일어 강의를 한 후， 이른바 ‘페레스 

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민주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이전의 연구를 

중단한 채， 필자는 1987년 신비롭게 느꼈던 고려사랍에 대한 역사연구의 

• 이 글은 먼 곳에서 어렵게 입수되었으며， 현재 필자를 만날 수 없으므로 자료인용 

의 형식이나 명확한 의사전달에 미바한 정이 있다(편집자 주) . 
•• 카자흐공화국 아카데미 한국학센터 연구원 

1) 구소련의 붕괴와 각 공화국들의 주권 및 독립 획득과정과 관련하여， 필자의 견해로 

는 이미 ‘고려 사람’이란 용어가 존재하나 새로운 용어가 펼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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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접어들었다. 

필자가 이 글을 쓴 1988년 초는 강대국 구소련이 아직 분열되지 않았 

으며 안정되어 있었고 거대한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국민들은 서로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지도 않았고 구소련 공산당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 

서 최고의 권력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고르바초프(빼aHJJ rop뻐eB) 는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었던 때였다. 

그때부터 구소련에서는 많은 점에서 근본적이고 비극적인 변화가 나 

타났으며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 재소 한인들의 사회 • 문화 

적 발전의 몇 가지 측면들은 다른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구소련의 

한인 교포들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외 정치요소들도 나 

타났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에서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분류해냈다. 그러나 필?t는 의도적으로 한국어로 출간되 

는 본 논문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음 연구자료들과 비교가 

역사적 인식과정의 질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전혀 체계적이지 않으며 극도로 분산되어 있던 역사자료들을 

찾는 데 나에게 도움을 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고문헌보 

관소의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해외에 거주하고 었는 한인들 

의 한국어와 한국사 그리고 문화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 데 대하여 

Korean Research Foundation과 Korea Foundation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 

고자한다. 

이 논문이 한국어로 나오게 된 것은 러시아어를 잘 알고 구사하는 필 

자의 한국인 친구 유학수 군 덕분이다. 유학수 군의 개인적인 주도에 따 

라 대단한 번역작업이 실행되어졌으며 단지 몇 가지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에서만 필자의 셜명이 필요했었다. 

이 논문이 멀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 핏줄의 형제들의 역사와 현 

재의 생활을 한국인들에게 가장 가깝게 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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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말을대신하여 

한국은 구성원으로 파악할 때 단일민족이다. 휴전선 이남에는 4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이북에는 약 2천만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4백만명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5pyx， 1986: 381).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한 

국인 집단은 중국 (2백만)， 일본 (67만") , 구소련 (1989년 예비통계에 따르면 

42-43만) , 그리고 미국(약 1백만)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에서는 자연증가와 남한의 집중적 이민으로 한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총인구 수는 1979년 전연방인구조 

사자료에 따르면 38만 8천9백명 (1970년: 357， 500명， 1959년: 313， 700명， 

1939년: 182， 300명， 1926년: 87， 00명)이다뼈noB， 1982: 287). 현재 거주상 

배치는 스탈린시대 이주정책뿐만 아니라 재소 한인들 사이에서 이민 및 

침투과정에 따라서 결정된 분산인구분포로 특정지워진다. 재소 한인들의 

다수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공화국의 테두리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 

즉， 우즈벡공화국에 16만 3천명 (구소련에 거주하는 재소 한인 총수의 

42%) , 카자흐공화국에 9만 2천명 (23.6%) 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중앙아 

시아공화국들에서 재소 한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즉， 키르기즈공화국 

이 1만 4천5백명 (3.7%) , 타지크공화국 1만 1천2백명 (2.9%) , 투르크멘공 

화국 3천1백명 (0.8%) 이다.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한인들은 사활련 주(3 

만 5천명) , 연해주와 하바로브스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인들의 많지 

않은 수가 로스토프 주(5천7빽명) , 카르디노 발카르 (5천명) , 칼롬츠크 (1천 

명) • 북오세티아(2천8백명)에 거주하고 있다.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서 모두 9만 7천7백명의 한인 (2.5%) 이， 우크라이나공화국 

에는 6천명 이상(1. 5%)2) 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2) 구소연방 인구수와 그 구성훤(전연방인구조사 자료에 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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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의 학술 및 사회정치문헌에서는 자청 또는 통용되는 명칭으로 

서 구소련 한인 (COBeTC재e-xope뼈)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명칭 속에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생 

활의 엄청난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민속학자 P. m. l1lKap잉ranCHHOBa의 결 

론은 상당히 확실한 것이다. 즉 재소 한인들의 명칭녀THO뼈)은 새로운 

인종공동체의 형성과 다방면에 걸친 복잡한 의식과정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a뻐r때C뻐OBa， 1980: 44).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스스로 인 

정핸 것처럼 고대 명칭이 -고려사람 그리고 조선사랍(즉 ‘고려국가의 

사랍과 조선국의 사랍’이란 뜻이다)-남아 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인 이주에 대한 첫 소식은 19세기 60년대 초 

알려진다. 1863년 한인 20가구가 노브고로드 초소 소대장 육군중위에게 

띠진혜 강 계곡에 정착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래서 1865년 

라자노프 마올에서 첫 한인 정착촌이 생져났다(P~3aHOB， 1905: 206-22잉. 

영주(양반)들의 이중 압제에서 기아와 가혹한 착취에 시달렸던 한민족 

은 1910년부터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공식 합방 후(한국의 일본총독부화) 

한국사회의 극빈충이 극동의 남우수리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는 데에 

주요원인이 되었다(김숭화， 1960). 제정 러시아의 한인 이주상황은 C. n. 

뻐。COB라는 극동의 한인사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했던 한국인은 고위 행정관료와 선교 

사는 물론 한국인， 러시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했 

다. 한인 빈민들은 원만하고 순종적인 성격으로 인해 대농과 소농에게 가 

장 쉬우면서도 바랍직한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생활의 불안정합과 정부 

의 주민관리 부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에 한인 거주를 강제하는 러시아 

의 정책은 온갖 강압파 전횡으로부터 한인을 완전한 무방비상태로 만들었 

다(뻐。COB， 1928: 17). 

처음 10년간 재정 (載定j 행정부는 한인 이주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 

다. 코르사코프， 두호프스키， 그로데코프 총독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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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05년부터 새로 부임해 온 아 

무르 지 역의 φ. YHrep6eprep 총독은 러시아 서부지 역으로부터의 이주운 

동을 독려하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유입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한인 문 

제’는 1911년 아무르 탐험조사대상 중 하나였다. 이 조사의 결론은 앞으 

로한인들의 지역 입주를촉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곤다츠지역 총독 

이 실시하게 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necoux뼈， 1913: 6). 하지만 행정 

부의 교체，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다양한 태도로 그들의 법적 • 사 

회경제적 그리고 민족문화적 불평동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다. 

10월 사회주의혁명은 러시아의 모든 인민에게 사회， 민족의 압제로부 

터 자유를 선언하게 되었고 극동의 한인들은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백군 

의 외국의 개입에 대항하는 빨치산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5a6때 

eB, 1959: rp~OpueBHq， 1958: 싸1M， 1>1. T. , 1979: XaH, 1958). 러시아 연방(극 

동)의 국가중앙고문헌(古文뼈 재단은소비에트권력을위한투쟁에서 한 

인 노동자들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히 지적 

되어야 하듯이，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주제는 구소련 역사학에서 

아직도 매우 약하게 조명되고 있다 (Xacx뻐a， 1960: 67-72). 

극동지방 재소 한인들의 역사는 김승화의 논문과， 또한 한인들의 농 

업활동을 크게 강조한 다른 필자들의 논문에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 

다(김숭화， 1965: 뻐OCOB， 1960). 민속학의 관점에서 20년대 한인 생활을 

전반적으로 특징지우려는 B.K. ApCeHbeB와 E. If. THTOB (1928) 의 시도는 

단편성과 도식성 때문에 비명할 가치도 없다. 소연방의 모든 얀족들과 마 

찬가지로 한인들은 처음 5년간 과도기와 시행착오단계를 거쳤으며 ‘급히 

강행된 집단화’의 고통을 겸었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지방 한인들 사이의 

집단농장운동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Amt 3없때의 충분한 정보가 담긴 논 

문을볼수있다. αK 코윤의 예에서(러시아인과더불어) “태평양에서 살 

고 있는 사람-혁명7f(한민족과 더불어)의 필자는 지방 집단화시에 레닌의 

민족정책원칙의 이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3axHp， 1931: 76-&p. 
1937년에 접어들면서 한인의 벼농사와 어업협동조합과 집단농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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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나고 강화되었으며， 문화적인 발전 속에서 일정한 성공에 도달했다. 

블라디보스톡의 한인학교， 중동특수교육기관과 한국어로 수업하는 사범 

대학， 대학과 다른 고둥교육기관에서 한국어과가 생겨났다. 극동에서 한 

국어 선문과 잡지가 발행되고 연극 동아리와 문학협회가 활동했다. 

3.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역사 · 사회 · 통계적 특징 

1937년 가을，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지역으로 한인들의 대량 강제 

이주가 시작되었다. 구소련 역사 • 사회 통계학 문헌에서 30년대 말과 40 

년대 초의 여러 민족들의 강제이주는 아직까지 정당한 과학적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50-70년대의 논문 속에서 발카르인 (카프카즈의 터키 

민족 중 하나-) • 칼므이즈인 (유목 몽고민족 중 하나-) • 카라화예프인 (카르카 

즈 터키인 중 하나-) • 한인， 독일인， 크립 가가르인 그리고 폭발 직전의 국 

제정세와 전시상황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소연방의 여러 민족의 강제이주 

에 대한 진부한 내용이 널리 퍼졌다. 이 내용들은 위에서 언급한 민족들 

을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의 간첩， 첩보， 후방교란 둥의 적대적 활동을 중 

단시키는 것이었다. 

몇 명의 연구자들은 마치 자발적인 ‘이주처럽 극동에서 “벼농사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한인들이 이 

주했다는 잘못된 셜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H.H. IlnaπBOB는 “황폐한 

스댐의 관개지역으로 대부분 중앙아시아공화국 출신과 부분적으로 우크 

라이나 출신 (사탕무재배) 의 농민과 한인 (벼농사재배) 들， 남쪽 특수농작물 

인 벼， 변화， 담배재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랍들이 이주되어 

왔다고 주장했다(I1JJaryøoB， 1976: 때1) • 카자흐스탄에 한인들이 출현한 

역사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보면적인 것이 되었다. 

이미 1987년에 출간된 41. H. 5a3aHOBa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특수한 벼농사 집단과 국영농장단체는 극동으로부터 한인 농장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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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게 되었다. 연혜주에서 재배된 벼농작물은 상당히 보편화되었 

고 이윤이 생겼으므로 그곳에는 ‘달라스’라는 특수한 주식회사가 생겨났 

다. 회사업무의 경험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14， 600개의 농장주민이 집단농장으로 이주가 예정된 것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1938년 11월 1일 카자흐스탄으로 18， 5267t구가 정착했다 

(계획이 126.9% 달성되었다) (6a3aHOBa, 1987: 80). 

위에서 언급한 필자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변 

인용된 주장이 구소련 사회의 많은 측면에 대한 진실의 친목과 왜곡이라 

는 긴 시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독일계 주민들은 1941년 8월 28일자 최고회의 간부회 명령에 따라 이 

주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인들에 관한 유사한 명령이나 결정 

의 존재 여부는 공개되어 있다. H. CT짜뻐이 강행한 20만명 대량 이주에 

관한 명령을 시달하도록 부추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이 상황 

은 조건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는 대외정치상황과 대내 

정치상황이다. 

제 1그룹은 다음과 같은 것과 연관된다. 첫째， 1910년 한일합방， 둘째， 

1918-1922년 극동지방에 일본 개입， 셋째，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일 

본의 앞잡아 황제 부의와 더불어 꼭두각시 만주국 성립， 넷째， 1936년 6 

월 일본정부가 구소련(미국 포함)을 적으로 선포한 〈제국의 민족보호지 

령〉을 채택， 다섯째， 1936년 7월 일 • 독 반코민테른 조약 서명， 여섯째， 

1937년 7월 중국 국경지대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사주한 무력충돌 둥 

이다. 

이런 식으로 1937년 무렵 극동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범위를 활발하 

게 확대시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실제적인 군사 위협이 존재했었다. 그 

러나 이런 상황을 한인들의 대량 강제이주의 정당한 이유의 하나로 간주 

해서는 안된다. 

1937년 무렵 국내에 조성된 상황은 독재자 스탈린과 관련된 총체적 경 

제 · 사회 및 민족문화 전체 때문이었다. 현재 구소연방에 거주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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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에 대한(‘민족주의의 다양한 파괴’에 대한 강대국의 국수주의 노선으 

로) 스탈린의 병적인 불신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37년경 한인들은 극동 

지방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을 현저하게 통합시켰다. 한인들의 

비중이 현저하거나 압도적으로 상당히 밀집된 지역은 ‘요주의민족’에 대 

한 일상적인 통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포스예 

가 (POCber) 지역의 주민들은 한인들이 95%를 차지했고 법률상으로 그렇 

지는 않았지만 사실 한인지역이었다.3) 

외국의 사료 편찬에서 한인들의 강제이주와 관련한 1934년 EBpeR 자치 

주 한인 거주지역의 형성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 서방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실은 민족국가 자치주 설립에 관한 극동지방 한인들의 요구 

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송무， 4) 1987). 우리에게 이런 가설의 증명 

은 현재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고문서와 다른 자료들은 면 

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는 바와 같이， 재소 독일인들의 민족 

국가 자치의 존재는， 볼가강 독일 자치공화국을 없애버리고 수십만 명의 

재소 독일인들을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공화국， 알타이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킨 법령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감썼던 첩보망은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게 참으로 힘든 상황을 가져왔다. 1937년의 정기간행물은 일본에 대해 그 

리고 첩보업무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연일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 11. Bon 

야lHH의 “소련의 극동에서 외국인들의 간첩행위”라는 기고문은 전형적인 

것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한인들의 매판요소들’을 폭로하고 있다( (프라 

우다)， 1937년 4월 23일째 . 한인 국적을 가진 인사들의 개인적 인 첩보업 

무와 배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전민족에 대한 ‘국가 범죄자’란 꼬리표를 매 

3) 5. COXOJlOB는 위에 언급한 논문에서 극동국가，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기타 사항 

중에 한연 민족지역이 건설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틀린 것이다. 

4) 헬싱키 대학 교수이자 언어학자 · 핀 · 우고르어 (헝가리어)， 한국어， 터키어족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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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한국과 만주지방 국경선으로부터 수천km 떨어진 구소련 깊숙한 곳으 

로 한인들을 강제이주시킨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정치 • 경제적인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첫째로 면적이 극동지방의 영토보 • 

다 수십 배가 되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는 자연히 새로운 

지역에서 한인들의 분산되고 분할되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로 카자흐스 

탄과 중앙아시아에서는 독특한 경영방식의 고려없이 ‘강행된 연속적인 

집단화’의 범죄적 방법의 결과로 수백만 명의 사랍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 사람들이 지신들의 공화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1931-1933년 기아， 전염병， 그리고 기타 다른 재앙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은 카자흐스탄에서만도 약 2백만명에 달했다. 다른 공화국으로 l백3만명 

이 이민을 떠났는데， 그 중에서 61만 6천명은 되돌아올 수 없는 유목지로 

옮겨갔다( (레닌세대)， 1988년 10월 19일자-) . 지역 안에서， 부분적으로 보 

충할 수 있었던 노동자원의 이주 때문에 심각하게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남쪽 주들과 중앙아시아공화국들에서 이주자들의 배 

치는 이주한인들의 전통적인 농업활동 즉， 벼농사와 채소재배의 종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서방 연구자들은 극동지방에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한인 이주 

사를 언급할 때 주로 극동지방 내무경찰청 (Y}뼈)의 전직 국장인 r.c. 빼 
XOB(C∞IX， 1968: 408; 고송무， 1987: 29; 41-42; 서지숙(편)， 5) 1987: 48-49; 

51; 89; 91) 의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1938년 6월 뻐mxOB는 자신의 생 

명에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도주했다. 자신의 논문시리즈에서 그는 가장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1937년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J1뻐X 

。B， 1939a; 1939비. 뻐mxOB의 말에 따르면， 그는 1937년 8월 크레블린에 

5) 논문집은 하와이 대학 정치학 명론가이자 교수인 서지숙의 주관 아래 하와이 대학 
부속 구소련 (아시아 부분과 극동)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연구센터가 준비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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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CTa.JIHXOB에게 불려가 한인 이주에 대한 지령을 그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빼XOB는 극동지방에서부터 강행된 전체 한인들의 처음 이주시기를 

가자흐스탄 인민위원회의 이주국 고문서와 강제이주에 처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라 밝혀냈다. 1937년 9월 초순에 극동지방의 한인 집단농장에서 

모든 한인들의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이주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1-3일간 식량과 필수품을 가지고 기차로 출발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관하 

여 구두로 발표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진 몇몇의 인사들은 합법적으로 한 

국과 만주로 떠났다. 일본의 연구가 L. Ikeda는 그들 중 몇 사랍의 증언을 

모아 극동지방 출신 한인들의 이주 연대표를 작성했다(Wada， 1987: 51). 

하바로브스크 ? 

서홍개홍 9월 10일 

스빠시지역 9월 12일 이전 

이만지역 9월 12일 이전 

포스예가지역 9월 12일 이후 

그로데코프지역 9월 13일 

슬라반 아디미 9월 16일 이후 

볼쉴로프지역 9월 25일 이후 

블라디보스톡(시) 9월 25일 이후 

블라디보스톡(주) 10월 5일 

크라스키노 10월 20일 

한찬로우 11월 11일 

시디미 11월 11일 

18만명 수송의 기술적 측면은 탄압적이고 강압적인 메커니즘의 아틀 

라웨노스치로 놀라게 한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만일 난방차 

(화물차 둥에 난방장치를 한 임시차량) 한 대에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면， 1, 800여 개의 차량이 필요했을 것이다. 카라간다 주 집행위원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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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이 계산들로 만들어졌다. 즉， 1937년 11월 13일 카라간다로 8열차가 

도착을 했다. 처음 4열차에는 1 ， 059가족이나 5， 565명이 탑승했다(카라간 

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8 Op. 1 D. 164 Sv. 13 L. 11; 33). 따라서 1회 수 

송(동시 수송) 용 열차가 약 130대가 필요했었다. 수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37년 12월 20일자 〈프라우다〉지에 개재된 소연방 인민위원회와 전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단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원을 

수 있다. 소연방 인민위원회와 정부의 주요 수송업무가 모범적이고 명료 

하게 실행된 데에 극동지 방 내무경 찰청 (y，따Bll) 국장과 f.C. 찌C8XOB 동지 

와 모든 동료 직원들 그리고 이 과업수행에 침여했던 극동지방 철도 직원 

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떤 “수송에 따른 주요 과제수행”에 관한 이야기 

인가와 나아가 이것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한인들의 도착 시기와 대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서방의 역사편찬에서도 수송시에 야기된 인명 

손실 문제는 묵과되고 있다. 강제이주의 과격성과， 부자연스럽고 비위생 

적인수송과식량조건들， 운행도중에의료지원부재는높은발병과사망 

의 원인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연령그룹인 어린이와 

노인들이 고통을 당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보 

관소: F.1껑08 Op. 1 D. 1æ L 66) .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이주 한인들의 체류， 분포 및 경제문화적 체 

계와 관련한 문제들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연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H. n. KHN, 1970; 1971: 63쩨.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근거를 가 

지고 있다. 즉 카자흐공화국 국영 중앙고문헌보관소에는 공화국 내무 인 

민위원회의 이주국과 고문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F. 1208). 또한 공화 

국의 국영 주 고문헌보관소에는 주 집행위원회 이주국 문서들이 소장되 

어 었다(알마하타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685: 탈되-쿠르간다: F.1152: 크 

결-오르다: F.283; 침켄트: F.399; 카라간다: F. 27). 지방에 있는 당과 소비 

에트 기관의 이주인 · 한인들에게 물질적 원조， 재정적 원조， 식량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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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공급과 가옥， 학교， 의료원 생산시설 동의 건설 동을 수용하는 

업무는 카자흐스탄 주의 한인들이 집중적인(밀집된) 분산 이주에 관하여 

현지의 구역 집행위원회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탈되 쿠르간다 

주， 카르탈 주 집행위원회 재단에 그런 종류의 자료들이 잘 보존되었다 

(탈되 쿠르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304). 위의 문서들이 작성된 것은 

1937-1940년이다. 즉， 이 시기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이주 한인들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6) ‘ 

한인 수의 대략적인 총수를 계산하기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1939 

년의 인구조사자료는 대략적으로 발표되어 공화국내의 한인 총인구수인 

9만 7， 296명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최근의 인구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7) 

인용된 통계자료들은 지난 세월 동안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배치에서 

눈에 될 만한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카라간다 주 

와 남카자흐스탄의 5개 주에는 1938년 12월 1일자로 이주 한인들의 70% 

가 형성되었고， 195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곳에 70%7} 거주했고 

1970년에는 69% , 1979년에는 69.9%가 거주했다고 한다. 1937-1940년의 

문서와 1979년의 인구조사의 비교는(지역연구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분포도가현격한감소를보여주고있다. 가장큰비중을차지했 

던 것은 크결-오르딘스크 주의 한인들이었다 (1959: 4.37.%, 1970: 2.73% , 

1979: 2.22%). 모든 남카자흐스탄 주내에 한인들의 비중은 공화국 평균 

6) 유사 문서들이 우즈빽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와 주 문서보관국에도 있다. 

7)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속학적 특정에 따라 표1 및 표2는 1959 . 1970 . 1979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필자가 작성 · 계산한 것이다(카자흐공화국의 1959년 전 연 
방인구조사 결과， 모스크바. 1962: 카자흐공화국 인구， 전 연방인구조사 결과， 
알마하타， 1960.1970년 전 연방인구조사 결과， 모스크바， 1973, 1권 ; 소연방 인 

구 수와 그 구성， 1979년 전 연방인구조사 자료에 따른 것， 모스크바， 1984; 1979 
년 전연방인구조사 결과(주 작성자료에 따른) , 알마하타， 1983, Ch.2. 다른 자 
료의 이용은 특별히 단서를 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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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59. 1970. 1979년 천연방인구조샤 자료에 빡른 카자흐공회국 한인 푼포 
(해당 연도의 국경선 기준) 

1 ;z-; 1959 1970 1979 

알마하타주 20, 501 4, 391 4, 720 
알마하타시 2, 474 6, 908 11 , 423 
잠불 5, 474 8, 228 12, 215 
크결-오르다 14, 300 13, 429 12, 503 
탈되-쿠르간 * 12, 514 12, 215 
침센트 8, 728 9,872 11 , 071 
구르예프 2, 504 2,988 2, 946 
카라간다 12,034 13, 391 10, 638 
구스타나이 2, 346 2, 730 3, 066 
첼리노그라다 ** 1, 872 1, 958 

* 알마하타 주로 편입 
** 다른 주들로 편입 

수치를 능가했다. 한인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침켄트와 잠불 주에서만 나 

타날 뿐이며， 카라간다와 크결 오르다 주의 한인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카자흐스탄내의 한인 분포에 본질적인 변화는 촌락에서 도시로 집중 

적인 유업에 있다(표찌. 이런 과정에서 대체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촌 

락에서 도시로 인구의 집중적인 이동이 구성요소로 나타난다. 매우 낮은 

출산율에서 도시 주민들은 농촌 주민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즉 

1960-1970년에 2.9배， 1970-1975년에 4.3배， 1976-1980년 8배로 늘어 

났다 (Pe바빼， 1981: 206-207). 1937-1940년 농촌 한인들의 비 중이 80% 에 

달했다.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한인이 

80%에 달했다. 한인들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속도는 공화국 평균수치 

를 초과하고 있다. 

공화국내 한인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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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959. 1970 . 1979년의 천 연빵언구조샤 자료에 따른 카자흐공화국의 도시와 
농혼한언률의상환활채 

(해당 연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1959 1970 1979 
1;ξ-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알마하타주 6180 14321 599 3792 989 3721 
잠불 3331 2152 6908 2135 9549 1816 
크결-오르다 9235 5065 10279 3150 11032 1471 
탈되-쿠르간다 6251 6263 6732 5483 
구르예프 2014 490 2359 344 2679 267 
차라간다 10978 1056 12811 580 10288 350 
쿠스타나이 1185 1161 2359 371 2679 381 
체리노그라다 1449 373 1625 333 

거주지역의 행정적 변화와 도시 한인들의 자연적인 증가로 급속도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1979년 인구조사자료(지역연구 작업의) 는 카자흐스탄 한인들이 선택한 

도시부락식의 거주지에 대해 증명해 주고 있다. 1959-1979년에는 거대도 

시(주의 중섬지)로 끊임없는 유입추세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79년 구 

르예보(뺏beS) 에는 주의 전한인 중의 86.6%가， 잠불에서는 71%, 쿠스 

타나이에서는 68% , 카라간다에서는 64.1% , 크결 오르다에셔는 66%’가 

거주했다. 알마하타 도시내의 한인 수는 1959-1979년의 중간인구조사에 

서 4.6배 증가했다. 

민족적 특성과 관계없이 이민 과정의 특이성을 연구하기란 어렵다. 

1970년과 1979년의 인구조사자료 작성은 단지 공화국 토착민에 따른 주 

민 이주를연구할가능성을부여했다. 민족적 특정에 따른통계자료의 부 

족은 인종적으로 다른 자료로 보충해야 한다(Ap빼뻐H， .llpoô없sa and KOH 

lIPaTbes: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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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변천(lIHaxpo뼈) 계획에서 카자흐스탄 한인 이주는 주요한 두 가 

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그룹은 극동지방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건설 시기인 1937-1940년대와 관련이 있다. 떠나는 지역과 이주해 들어 

오는 지역의 자연기후의 차이， 그들의 전통적 경제수단 즉， 벼농사와 관 

개채소재배에서 환경조건의 부재， 또한 경영조직에서 불충분함과 실수와 

오류 그리고 현지의 이주 한인 생활방식이 우즈벡공화국의 관개농업지역 

으로 대량 유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일부 이주는 우즈벡공화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살려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했 

다. 1940년 2월 10일의 상황에 따르면 크결 오르다 주 집행위원회 이주국 

의 충분치 않은 자료에 따르면， 1938년 초부터 5， 506한인이주가족 중에 

서(노동자와사무자제외) 우즈백공화국으로 1, 827가정， 즉 1만명이 이주 

했다(카자흐스탄공화국 국가고문헌보관소: F. 1208 Op. 1 D. 1æ L. 80-81) . 우 

즈벡공화국으로 이주한 한인의 총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필자의 관점으로는， 카자흐스 

탄과 우즈벡공화국의 내각과 내무부의 이주국 고문서자료의 비교 • 분석 

이 필요하다고본다. 

한인들에 대한 영토 재배치의 두번째 흐름은 한인들에게 극동과 연해 

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시민권 제한이 폐지되었 

던 1950년대 후반에 해당된다( <논거와사실)， 1988). 재이민자에 관한 구 

체적인 통계자료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극동져역과 사할린으로부터 

역이민 물결도 나타났다. 일본 〈朝日)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고송무는 전후 시기에 사할린으로부터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 

주한 한인 수는 4만에서 6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송무， 1987: 

34) . 필자의 견해로는 이 수치는 적어도 몇 배 정도는 높게 측정된 것으 

로 생각된다. 1939-1959년의 인구조사 중간시기에 중앙아시아공화국과 

카자흐스탄의 한인들의 전체적 증가는 22%에 달했다. 이는 이 시기 한인 

가정의 높은 신생아 출생률 때문에 확실히 받아들일 만하다. 만일 중앙아 

시아와 카자흐스탄지역의 한인 총수(195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22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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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4-6만명을 빼야만 한다면， 1939년 18만 2천명에 추산되는 한인 

들이 20년 동안 결코 어떠한 증가도 나타나지 못했으며 매우 높은 사망률 

과 구조적인 감소가 특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해야만 한다. 이는 보존되 

고 있는 어떠한 자료와도 결코 상웅하지 않는다. 

국민경제의 계획에 따른 균형적 발전에 관한 법령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따른 내부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는 노동자원의 일정한 영토 재분 

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목적의 달성은 노동력의 국가조직적 정집에 따 

른 이주를 촉진시켰다. 공화국별 노동력의 국가조직적 정집은 카자흐스 

탄 한인들에 대해 두 번이나 언급됐다. 1950-1953년 목화재배용 쉐띄 사 

이 광범위한 개간과 관련하여 탈되-쿠르간다 주 카라탈지역 몇몇 한인 국 

영농장이 적은 양과 채산성의 저조 때문에 남사할린 두 지역으로 이주했 

다. 이주자의 총수는 l천5백 -2천명에 달했다(탈되-쿠르간다 주 국가 고문 

헌보관소: F.l304 Op.1 Sv.8 D.31 L5찌 .60년대 초 일려강 삼각주 개간시 

벼 재배용 바카나스 마을지 역 (알마하타 주) 과 탈띄 쿠르간다 주， 알마하 

타 주， 크컬 오르다 주로부터 거대한 “바끄바끄친” 벼농사 농장의 조직과 

관련히여 국가노동력 모집에 따라한인 약 200가구가가정이 이주했다 (llo 

ß, 1961: 1이. 카자흐스탄 한인의 기계적인 기동성의 몇 가지 형태는 거의 

어떠한 통계적 논거들을 갖고 있지 봇함을 지적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공화국내뿐만 아니라 공화국 외의 이주 경향을 갖는 재소 한인에 

게 특수한 계절 이주에 관한 것이다. 이주의 규모와 지역 • 계절 이주의 

성별과 직업상의 구성올 대략적으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한인들의 

계절농업에 따른 이주는 여러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인종 환경적인 면의 

효율성-특정 농작물(파， 마늘， 채소; 참외류) 재배의 민족적 경험， 경제 

적 효율성， 즉 완제품의 수입이 아닌 현지에서 이 농작물을 재배， 연금 

수혜자들을 활동적인 노통으로 도입 -퉁이 그것이다. 

재생산 방식의 변화와 자연적인 감소로 뿐만 아니라 공화국간 영토 재 

배치에 따라 결정된 한인의 움직임(역동성)은 표3에서 나타나 있다. 

구소련의 고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문헌에서도 한인들 사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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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939 . 1959 . 1970 . 1979년 전 연방인구초샤 자료에 따른 카자흐스탄공화국 
한인의 용직엄(역동생) 

연도 인원수 비중(%) 총 증가(%) 

1939 97, 296 1. 6 100 
1959 74, 019 0.8 -24 
1970 81 , 598 0.6 10.3 
1979 91 , 984 0.6 12.7 

구학적(사회통계학) 과정을해석하는 데 많은 오류， 비정확성， 그리고 잘 

못된 평가 둥이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는 주로 충분한 인종인구 

학 정보를 담고 있는 충분한 통계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경 

우에서 우리 나라 인구조사자료들을 국외 연구자들이 의식적으로 몰래 

바꾸는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는 20-30년대 소연방의 한인 수에 관한 문제이 

다. 즉， 평가의 차이는 8만 7천-30만명까지 변동이 었다. 이는 극동 한인 

들의 역사인구학적 특성이 지금까지 특별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데서 기 

인하며 공개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수 

를 1926년 5만 2천명으로 규정한 A.M. ErHa3ap.llH의 논문 (1965: 89) 에서 

나타난 오류는(이 경우 문제는 오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 

탄의 총인구 속에서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8%로 주어지고 있기 때 

문이대 서방 연구가들의 많은 저서와 논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실제로 

192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42만명의 한인이 둥록되어 

있었다고 한다(raneB， 1978: 42-48). 

서방 역사편찬자료에는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38만 9천명으로 한 

인들의 총수가 제멋대로 번역되고，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연방 

에 거주하는 한인들》 이란 논문집 (서지숙 편， 1987) 서문에는 “지금까지 

50만 이상의 한인이 소련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언급되고 있다. 신윤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100년 전 30명의 한국인이 처음으로 남우수라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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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해 왔고 소연방 한인들의 수는 약 75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쓰고 있다 

(신윤자， 1988). 1979년 두 차례 공식적인 인구조사자료의 차이점을 신윤 

자는 두 가지 이유로 셜명하려고 한다. 첫째는， 러시아 국적자인 아버지 

를 가진 다민족 가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성인에 도달한 자녀들은 자신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신융자는 “높은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인구조사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다(신윤자， 1988: 6잉 . 

이 경우 선윤자는 한인 남자들도 민족간 결혼을 하고 있으며 그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자신들을 한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매우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국적 선택 

은 많은 요소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CXOJlOB， 1986: 152-180). 심지어 

‘인구조사의 누락’에 관한 주장은 비평할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당시 한 

인 가정들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여러 배로 낮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신윤자의 논리를 따르자면， 모든 구소련 사람들은 인구조사에서 누락되어 

야만 하며 따라서 소연방 인구 총수는 약 5억명에 달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통계학 과정은 일정한 나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89 

년의 전연방인구조사자료는 카자흐스탄의 한인에 대해 1979년 인구조사 

자료와 현저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공화국 국민경제발전에서 한인노동자들의 참여 

카자흐스탄의 이주 한인들 중에서 독립된 새로운 집단농장을 조직했 

거나 또는 다른 농장으로 이주하였다. 1938년 12월 1일 6， 905가구로 이루 

어진 이주 한인들의 독립적인 국영농장이 57개나 생겼다. 기존에 존재했 

던 1967"의 집단농장으로 3, 784한인 가정이 이주했다. 독립적인 집단농 

장이 가장많은주는크결 오르다주 26개와알마하타주의 15개로집약 

되어졌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 1208 Op. 1 D. 26-a L.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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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1940년 고문서 자료는 새로운 인종과 자연환경 속에서 이주 한 

인들의 분포， 경제구조 그리고 적웅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게 진행 

되었음을 한결같이 증명하고 있다. 첫째로 대륙성 기후인 카자흐스탄의 

특이한 자연기후 조건은 극동지방 연해주지역에 익숙한 환경과 근본적으 

로 달랐다. 이는 객관적으로 이주자들의 환경순웅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l쨌 Op. 1 D. 26-a L 42) . 

둘째로 새로운 독립 집단농장 조직과 기존 농장으로 상당수 사람의 이 

주는 재정적 • 물질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주 

한인들의 경제구조에 대한 조치에 따른 차관에는 각 이주 가정마다 %루 

블의 ‘관개농업 차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인들의 1938년 계획 

된 차관 3백40만루블 중 단지 1%만인 3-4천루블만을 활용했다(카자흐공 

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l쨌 Op. 1 D.33 L. 33-34) . 가옥과 사회 • 문 

화 그리고 생활용 시설의 건축상황에 관한 명세서는 계획 실행에서 만성 

적인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 카라탈지역에서 1938년 10월 1일 9337fl의 

가욱건축계획 중 단지 104개의 가옥만이 완공되었고 733개는 단지 50% 

만이 완공되었다. 1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6개의 학교는 단지 

2학교만이 건축되었다(얄마하타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685 Op. 4 D. 26 

L. 5--6). 

세번째로는， 급속도로 빨리 진행된 강제이주는 이주 한인들로 하여금 

이주지에 모든 동산과 부동산-가옥 • 부속 건물(마당체) • 농기구 • 가구 

• 가재도구 • 가축-을 남겨 두게끔 만들었다. 이주된 농업협동조합은 

극동지방 협동조합의 일부에 대해 많지 않은 부분적인 보상금올 지불해 

야 하는 재산과 거두어들이지 않은 수확물들도 남겨 두었다. 주 집행위원 

회， 카자흐공화국 내각 그리고 소연방 내각 산하의 이주국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부탁이 실린 이주 집단농장의 수많은 펀지와 전보가 날아들 

었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2208 Op.l D.26a L. 9: D.3Q 

L.80: D.41 L.128-131). 

넷째로， 카자흐스탄의 이주자 분포지역에서는 환경학적으로 조건이 



220 지역연구 

구비된 전통적인 농업방법인 벼농사와 관개채소재배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외가 된 것은 탈되 쿠르간다 주와 일련의 크컬 오르다 주들의 카라탈 

지역이었다. 

다섯번째로， 한정된 수자원(水資源)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건조 

지대， 임야와 관개 및 저수 수로의 마구잡이식 설계， 새로운 자연 및 기 

후조건 속에서 벼농사와 곡물재배의 농기술 숙련과 경험의 부재， 에너지 

원과 재료 및 기술확보의 낮은 수준 또한 이전의 가내수공업자， 금채취 

인， 노동자， 어부 등이 가입하고 있는 이주 집단농장의 무질서한 보층은 

새로운 땅에서 초창기에 흉년을 초래하였다. 1940년 1월 카자흐공화국 

각료회의는 한인 집단농장의 처참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연방 각료회의 

산하 경제위원회에 6823체트네르 (10분의 1톤， lOOkg의 중량) 곡물의 식 량 

대부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인 집단농장에 식량 원조에 관한 결정을 채택 

했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 1208 Op. 1 D.55 L. 54-56) . 

이 모든 어려운 오류와 결함， 많은 경우에 현지 지도부의 범죄적 무책 

임성과 인원 부족(결원)은 많은 한인 집단농장의 붕괴와 자체 폐쇄를 초 

래하였다. 1937-1940년의 고문서에서 그 수치는 717"에서 51개까지 변동 

을 보이고 있다. 

당과 정부 그리고 소비에트 기관의 광범위한 조치 실행과 현지 집단농 

장과 이주 한인들의 많은 노동손실의 결과， 카자흐스탄의 한인 집단농장 

들은 여하튼 1937-1940년에 한충 더 발전된 생산기술과 생활 터전의 토대 

를 만들었다. 

구소련 국민들의 명화적이고 건설적인 노동은 독일의 침공으로 단절 

되었다. 전쟁 첫날에 이미 수백 명의 남성들이 자원병으로서 전선 출두지 

원서를 가지고 군정치위원회에 찾아갔다. 비록 한인들에 대해 현역군대 

입영 금지에 관한 명령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한인 국적을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붉은 군대에 속한 자신들을 용맹스럽고 재치 

있는 군인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몇몇 재소 한인은 최고 칭호인 소연방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민병 대장인 알렉산드르 민은 전쟁 첫날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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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근교 전선에서 1943년 6월 적색 성형훈장을 수여받았고， 같은 해 11월 

에는 11등급 조국전쟁훈장을， 1944년 2월 알렉산드르 냉스키 훈장을 수 

여받았다. 1945년 3월 25일자 소연방 최고회의 간부회 명령에 따라 사후 

소연방 영웅 칭호를 부여받았다.8) 김승화 논문에는 잠수함 함장 A.JIexceA 

XaH과 정찰병이자 하사인 B. H. lloA, 포병 대장 스쩨뺀 전， 조국을 위해 

전투에서 용감하게 숨진 기관총사수빼g때n T3H의 소연방영웅의 용맹성 

과 헌신성에 대한 짧은 정보가 인용되고 있다(김승화， 1965: 230-232). 

많은 한인 남자들은 여러 군수산업 부지와 방위시설 건축 등지에 노동 

징집되었다. 일부 한인남성들은 더 많은 생산품을 전선에 제공하려고 밭 

에서 일했다. 일손， 영농기술， 노동력 가축(역축) , 비료 둥의 커다란 부 

족에도 한인 농장들은 전쟁기간중 파종 면적지를 증가시켰고 재배농작물 

의 수확률도 높였다. 이렇게 히여 “아반가르드"(선봉) 집단농장은 1941년 

270헥타의 파종 면적을 1945년 1001헥타까지 확장시켰으며， “ III 인터네 

셔널 집단농장"(m 뻐TepHa뻐OHan) 은 각각 240헥타까지 확장했다(김 숭화， 

1965: 234).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 노무자들에게서는 새로운 자연기후적 

조건과 수질 • 토양조건 속에서 곡물재배 특히， 쌀에 대한 경작경험이 축 

적되었다. 평균 수확량에 비해 1939년에서 1941년 사이에는 수확량이 현 

저히 늘어났다. 

전위 작업반의 수확량은 집단농장의 연평균 수확량을 훨씬 넘었다. 

좀더 나은 벼농사 재배자들은 그들에게 확보된 경작면적으로부터 4거헥 

타에서 80헥타까지 얻을 수 있었다. 기록적인 수확량을 기록한 것은 전쟁 

기간중과 전후 시기에 뛰어난 벼농사 재배자들이었다. 10헥타 경작지에 

서 150첸트네르헥타 콕물을 수확한 아반가르드 집단농장의 반장이자 사 

8) A. P. 싸머의 훈장목록 사본은 크컬 오르다 주 중앙고문헌보관소: F. 148. D.74. 
L. 1-2를 참조하라. A. P. 뼈H의 공적 묘사는 〈소련 영웅 카자흐인> (1968: 57-
58) 이란 책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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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영웅인 김삼만(빼 C뻐빼H) 이 대표적이다(뼈， 1950: 20-21; 김삼 

만， 1943). 카자흐스탄 수천 명 한인 노동자들의 노동영웅주의는 당과 정 

부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었다.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헌신적 

노동의 대가로 메달을 수여받은 이들 중 카라탈지방에서만도 한인들이 1 

천명 이상이었다(탈되-쿠르간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304 Op. 1 Sv. 4 

D. 11; D. 11-a). 

적군에 대한 승리와 종전 후에 구소련 국민들의 모든 힘은 구소련 집 

단농장 건설에 능동적으로 투여되었다. 7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노동영 

웅 칭호를 받은 67명의 카자흐스탄 한인들 중 60명이 1946-1958년 동안 

소연방 최고회의 간부회 명령에 따라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경탄할 만하 

다((사회주의 노동영웅: 카자흐스탄인들) 4권) . 

전통적인 벼농사나 채소재배 농사 외에도 카자흐스탄에서 한인농업 

종사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해야만 했다. 1950년 1월 19일 

자 소연방 각료회의와 전소연방 공산당 중앙인민위원회의 카자흐공화국 

의 남카자흐스탄과 잠불 주의 변화재배의 좀더 빠른 발전조치에 관한 결 

정을 기초로 하여， 혜트 사이 지대의 개발만을 위한 노동력을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정집하기 위해 한인 가정의 이주가 계획되었다(탈되-쿠르간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152 Op. 1 Sv.49 D.341 L. 16-19; 31). 1950년대 말 

탈되 쿠르간다 주 카라탈지방 III 인터네셔널 집단농장의 41개 한인 농장 

은 (2'2:1명) 남카자흐스탄 주로 이주했다. 동시에 “진보”와“사회주의로 가 

‘는 길” 집단농장의 모든 한인들은 이주했고 1952년 말 보로쉬로프 집단농 

장에서는 208가정 (576명) 이 이주했다(탈되-쿠르간 주 국가고문헌 보관소: 

F. 1304 Op. 1 Sv.8 D.31 L. 52-5η.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는 

일리치 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 “공산주의 여명끼 “III 인터네셔널”이라 

는 한인이 속해 있는면화농장들과“파흐티-아랄!' (1歐Ta-ApaJI) 국영농장이 

생겨났다( (카자흐스탄 농업)， 1955: 6-9: XBaH, 1956; 뻐， 1974). 우즈베키 

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면화재배 종사자들은 이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 

다. 한인 가정에서는 새로운 농작물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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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나누었다. 수십여 명의 한인 면화재배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 

는 거장이 되었다. JI. H. KaH, JiH r뻐 HeH, φ. H. JI. XBaH 둥은 사회주의 노 

동영웅 칭호를 부여받았다( <사회주의 노동영웅: 카자흐스탄인들> 4권: 

458: 605: 007: 7(0). 

채소 및 기술작물재배에 있어 대성공을 거둔 이주민들은 한인 집단농 

장원들이었다. 탈되{쿠르간 주 카라탈지방의 ‘레닌의 길”과 같은 집단농 

장은 공화국 밖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집단농장의 생산활동의 결과는 

1952-1956년 소연방 국민경제달성 박람회 (뻐iX， 모스크바 소재， 1959 매 

장) 에서 전시되었다. 사탕무， 채소， 참외류 농작물재배에서 이룩한 성과 

로 5명의 한인 집단농장원들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부여받았고 8 

명이 레닌 훈장을， 13명이 노동 적기 6훈장을， 39명에게는 메달이 수여되 

었다(강주홍(KaH T~ XOH) , 1954: 7: n.c. X뻐， 195η. 

특별히 큰 공로를 세운 이들은 파경작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들이었다. 

60년대 초 탈되←쿠르간 주 카라탈지방 집단농장들은 국가와 조달청에 카 

자흐스탄에서 재배된 70%의 파를 상납했다(X뻐， 1959: 82). 

현재까지 파 생산기술은 사실 변화가 없다. 파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작업은 손으로 이루어졌다(제초， 보비， 파뽑기， 깃털치기， 주머니에 담기， 

운반 둥). 그러나 채소재배 농장 수입과 파재배의 물질적인 관심을 격감 

시칸 매점가격이 변화되었다.60년대 중반부터 공화국 전역과 공화국 이 

외에서 임대 및 청부계약과 유사한 원칙에 따라 편성된 한인 채소재배 및 

참외류 작업반들이 일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정과 규정의 부재로 인해 

계절 이주민들은 비합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일종의 위반과 악 

용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다((레닌 기치>， 1989년 3월 15일자-) . 

전후 시기에서 집단농장 건셜의 경험은， 30년대 생겨난 소집단농장들 

이 더 발전했다. 하지만 모든 과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50년대 

초 한인 주민들이 속한 모든 농업협동조합은 다른 집단과 농장 강화에 관 

한 당과 정부의 많은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통합된 집단농장들의 조직적 

문제와 생산과제의 결정은 새로운 사회 • 경제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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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제적으로 튼튼한 집단농장들은 작고 연약한 농장들과 합치기를 원 

하지 않았다. 통합에 관한문제결정시 자발성 원칙이 자주위반되었고다 

양한 집단농장들의 연합의 경제적 합목적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서 1950년 1월-1951년 1월의 시기에 거대한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업무결과로 인해 집단농장 수가 3， 670개까지 줄어들었다(CaBOC 

bXO and WawaroB, 1974: 88). 

1957-1965년에는 크결 오르다 주에서는 266개 집단농장 중 불과 88개 

집단농장만이 남게 되었다(크결-오르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585 Op.2 

D.582 L. 27: Op.2 D.654 L 3-6: Op.4 D. 135 L 18-20). 확대 • 확장시 에 주 

의 모든 한인 이주 집단농장들은 특히 카자흐 주민들이 속해 있는 집단농 

장들과 연합하였는데， 이는 그들 민족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일과 초창기 경제에 따른 결과에 

도 불구하고， 집단농장들의 확고함은 어떤 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 

았다. 즉， 집단농장의 재정적 여건이 개선되었고， 파종지가 확대되었으 

며， 물질적 • 기술적인 토대가 확고해졌으며 집단 가축사육이 수가 늘어 

났다 (깨nenóaeB， 1984: Ko.π。뻐H， 1971: 164-193). 

확장된 카자흐스탄의 집단농장들은 다국적 노동조합체가 되었지만 60 

년대 중반까지 크결-오르다크와 탈되-쿠르간다 주에 있는 농장 중 몇 개 

의 집단농장들은 현저한 한인 수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 남아 있는 전 

통에 따라 흔히 한인 집단농장이라 불렸다. 

다양한 전문 농업생산을 갖춘 집단농장에서 이주한 국적자들의 노동 

활동에 일정한 전문화가 나타났다. ‘수평형’의 분업과 분야별 분업은 사 

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경험과 문화적 전통에 

서 초래된 것이다.9) 방목에서 목동틀은 주로 카자흐인들이었는데 한인 

9) 서방에서는 전후 시기에 광범위한 경제 교류학 발전이 있었다(수련 학문에서 보편 

적인 용어인 경제민속학 혹은， 민속경제학이라 함). 소연방 노동 행위의 민속문화 

적인 특수성 연구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10. B. 5po뻐eA(1987: 202-218) 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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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일반 농작물재배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 

인들의 축산에서 높은 결과의 성취는 특이한 성격을 띠었다. 사회주의 노 

동영웅 칭호를 받은 카자흐스탄의 한인 67명 중 단지 1명인 φ.φ. Ho.!laR만 

이 축산 발전의 공로로 높은 칭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탈되 쿠르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1뻐4 Op. 1 D. 18 Sv. 6 L. 1이 • 

다국적 집단농장의 공동노동에서 새로운 노동의 숙련을 얻었으며 국 

적이 다양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노동에서 얻은 경험들을 전해 주 

었다. 카자흐인， 한인， 독일인， 터키인， 아제르바이잔인 등 다양한 국적 

의 쌀재배 전문가들을 길러내 H6paR laxaeB와 “fM MaH Caw이 란 2명의 뛰 

어난 벼농사 배^r들의 우정과 협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카자흐시카 

야 프라우다>， 1946년 7월 3일자; 1949년 7월 29일자; 1953년 1월 7일자-) . 

숙련된 농업 전문가들과 구(圖 및 주 단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한인 

국적을 가진 대표자들도 적지 않았다. 사회주의 노동영웅인 빼 3.!1 Hp 우 

쉬토베 트랙터 배급소 소장은 4반세기 이상을 기계 (선반) 를 관리해 왔다. 

1942-1950년 트래터 배급소에서는 매년 30-40%의 트랙터 작업계획이 초 

과 달성되었다. 1954년 전연방 농업전시회에서 우쉬토베 트랙터 배급소 

는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배급소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목표를 달성한 

배급소의 많은 수에 대해 lloR 3.!1 빼는 명예훈장과 2개의 노동적기훈장， 

수많은 소연방 메달， 카자흐공화국 최고회의와 소연방 전 연방 농업전시 

회 (BCXB) 의 명예증서를 수여받았다({사회주의 노동영웅) 2권: 407). 우 

쉬토베 트랙터 배급소 기계 기사들인 Xe BoH Xax, lIaR TX.!I BoH, lloR φ'Hp 

My, lloR CreuaH, XaH Ca CytI 둥은 1956년 차자흐공화국에서 가장 뛰어나 

콤바이너 (채굴기) 기사’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μfM lloH ηr과 “fM A. 

r. 는 ‘카자흐공화국에서 가장 뛰어난 트랙터 기사’라는 칭호를 받았다(카 
라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152 Op. 1 Sv. 82 D. 532) . 

한인 분포 밀집지역에서 나온 고문서 자료 연구는 한인 노동자들 활동 

에 대한 홍미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해 주었다. 가장 큰 한인 단체 

는 (1937년 12월 13일자， 이 단체는 1600년 이상으로 집계된다) 카라간다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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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초직과 실무직의 노동활동으로 이주 후 편입되었다(카라간다 주 국 

가고문현보관소: F.18 Op. 1 D. 164 Sv. 13 L 1-5). 일련의 도시와 마을 둥지 

에서 이주 한인의 경제 구성시기 (1937-1뼈)에 근로자들의 압도적인 민족 

구성원으로 한인산업협동조합이라 불린 다양한 산업협동조합들이 형성 

되었다. 

1950년대 초 탈되-쿠르간다 주에서는 18개의 산업협동조합， 3개의 도 

시산업단지， 13개 산업단지 둥이 활동하였고 크컬-오르다 주에서는 상당 

수 한인 도시노동인구가 종사했던 21개 협동조합， 2개의 도시산업단지， 

8개의 구(圖산업단지 둥이 활동했었다. 산업협동분야에서 한인 국적자 

들의 국제적 생산활동 분야에 불굵둥이 나타났다. 한인 남자들은 금속생 

산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즉， 기계기사， 주물공， 철공(자물쇠 

제조공) , 선반공 둥이다. 건셜공장에서는 목수， 용접공， 잡역부로 일했 

다. 압도적인 한인 여성의 수는 봉제공장이나 메리야스공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60년대 경제구조의 작업개선을 지향하는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변화의 물결은 협동조합 공장올 대부분 폐쇄시켜 버렸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발전은 종사자들의 민족적이고 직업적인 구조와 활 

동 분야별 분배에서 변화를 수반하였다(HyCynóeXOB， 1966; Ac뻐lóeXOB ， 바짜Y 

XlIMeJlOB and 11aH, 1976). 한인 분포지 역 에서 공화국의 공업 적 토대， 물질 

적 하부구조의 양적이고 질적인 상황은 대부분 경공업 공장과 중공업 공 

장 생산참여 수준을 결정했다. 1940-1950년 사이 남카자흐스탄의 산업은 

주로 농산물 가공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 경우 현지 원자재를 이용하였 

다. 경공업， 중공업생산에는 협동조합과 유사한 각자 분야와 전문분야의 

선호가 한인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크결-오르다와 우쉬토 

베의 고기공단과 버터공장에는 얼마 되지 않는 한인들이 취업해 있었다. 

당시 카라탈 공장에서는(1964년부터 유르트 • 카자흐 유목민들의 임시용 텐 

트 • 제고공장)300명의 근로자 중 한인들은 1/3 이상이었다(탈되-카르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456 ûp. 1 D. 53 Sv. 5 L. 64) . 모든 근로자들의 상당 

수가 크결←오르다의 기계， 가죽， 벽돌공장과 신발공장에서 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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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채취 광산 산하 노동자 마올에 속하는 카라간다 주 이주 한인들의 

경제구조의 특성과 위대한 조국전쟁 기간중 군대소집과 1954년 전까지 

거주지 자유제한은 채굴공업에서 한인 남성 취업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고문서 자료의 분석은 한인 광부들의 수가 5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 

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60년대 초 일련의 한인 광부들에게 

다년간의 돌격노동에 대한 공로로 ‘명예로운 광부’ 칭호가 부여되었다. 

기술적 생산수준의 발전， 숙련된 인력 양성의 질적 개선과 확충은 한 

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젊은 노동자들에게 직업의식 고양을 가속화시 

켰다. 경제건설 시기에 한인들이 대다수 숙련되지 못한 노동에 종사했으 

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숙련과 상응하는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교 

육을 얻을 수 있었다. 

조직자의 능력과 높은 자질은 많은 한인들을 대규모 공업회사의 지도 

자나 최고 전문가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들의 노동은 당과 

정부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소연방 국가 유공자이자 만꾸둑(MIlHXY.매 

x) 광산 지부장 A.H. K뻐. 1977년 국가 유공자이자 1973년과 1984년의 소 

연방 각료회의 수상자이며 쉐즈카즈간(lllI<e3ca3raH) 구리제련 공장장인 E. 

H. llH 둥이 그들이다.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민족 구성에 따른 통계적 보고자료 형태는 한인 

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한인들의 노동활동 분석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불충분과 정보 구하기가 어 

려운 실정은 소연방의 국가 조직과 영토를 갖고 있지 못한 많은 민족들의 

특정이다. 제 19차 전연방 당대회를 겨냥한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논제와 그 문서 속에는 소연방 모든 민족들의 증대되는 민족의식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공화국 정기간행물에 소연 

방의 전민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일반화하기 위해 1989년 전연방인구 

조사설문용지를발표하고논의하자는제안을담아게재한적이 있다. 이 

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토대 위에서 우리 나라 전민족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발전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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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 1988년 6월 11일자; <프로인드좌프트)， 1988년 6월 17일자) . 

5. 카자흐스탄 한인의 문화발전 

대체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차자흐스탄지역에 살고 있는 재소 한인들의 

문화발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특히 일정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 

가 재소 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인종학자， 철학자， 

예술학자그리고인문학자들도나타내고있다. 이런문화연구중대체로 

성공한 첫 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30년대 중반까지 거의 100년간 

을 거친 김숭화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 그 연구는 구소련 정권의 수립 

과 강화시기에 재소 한인들의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재소 한인들 

의 사회주의사상 발전의 주요 방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맹퇴치와 

교육체계화 과정과 극동지방 한인들 가운데서 문화계승 연구와 방법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김승화， 1965). 

민속학적 입장에서 보면， 재소 한인들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발전에 

대 한 연구를 담고 있는 논문은 10. B. HoHOBa와 P. 미. lÞI<aphlJlraCHHOBa의 논 

문이다. 1이 후자의 논문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민족그룹이 가지 

고 있는 인종 과정》이란 가장 유명한 저서에 게재되었다(빼뻐Irac뻐。Ba. 

1뼈). 한인들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연구의 계숭은 B. C. lloA의 논문에 

서 나타나고 있다(뼈. 1983: 96-102; 1985). 모든 한국 민속학 연구A들 

에게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 기원 즉 전통과 혁신， 인종적 차별과 인종간 

통합의 상호 보완이란 과정에서 재소 한인 문화의 문제 고찰이다. 이런 

연구의 구조도 대체적으로 같은 형태이다. 즉， 소연방 한인 분포， 주요 

직종， 마을과 의 • 식 • 주， 가정의 관습， 양식， 언어와 말， 직업문화와 같 

10) 10. B. I1oHOBa와 P.II. lh<a뻐IraCIIHOBa의 논문 참고문헌을 상세히 살펴보라 (r.H. 

KIIN, 1987: 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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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다. 

문화의 인종적 유사성이 나타나는 분야는 기술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진보에 따라 판단된다. 우리 세대의 특징인 물질문화의 넓은 표준 

화와 단일화에 관련하여 최근 인종적 특성이 각 분야로부터 더욱 많이 사 

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 한인과 상당 부분의 농촌 

한인들의 최신 주거시설은 설계 요소나 내부 및 외부의 치장에서도 차이 

가 전혀 없다. 비록 재소 한인들의 물질생활 문화에 있어 민족적 특수성 

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신의 대량 공업생산품 

인 가구， 생활용품， 의복， 노동기구， 식기 둥은 오늘날 그렇게 큰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난방 

시 스템인 온돌(혹은 구둘， 중국식으로는 깐) 이 딸린 가옥들을 아직도 만나 

볼 수 있다. 온돌방에는 전통적인 실내 장식물을 접하게 된다. 즉 낮고 

장방형의 식탁이나 원형 식탁인 밥상과 낮고 그리 크지 않은 의자인 목똑 

산， 쿠션식 등받이인 베개가 그것이다. 

물질문화의 주요한 전통적 요소는 한인들의 음식 분야에서도 남아 있 

다. 음식의 기본은 전과 동일하게 쌀이다. 쌀로 만든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음식은 밥이며 이것은 소금이나 양념올 곁들이지 않은 물과 증기에 끓인 

것이다. 밥과 더불어 모든 수프를 먹으며 밥은 두번째 음식에 곁들인다. 

신선한 상태에서 끓인 밥은 차가운 맑은 물이 필요하게 된다. 싱거운 밥 

은 한국 음식의 대부분의 매운 음식을 중화시킨다. 양념에는 최근 북한과 

쿠바에서 수입되는간장과된장을쓴다. 한인들의 주요음식 중에서 무엇 

보다도 고기 국물을 부은 야채와 고기를 곁들인 삶은 변인 국수를 들 수 

있으며 더운 계절에는 간장， 식초， 소금과 설탕을 섞은 차가운 물을 함께 

한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는 발효된 중국산 배추와 양배추로 만든 매운 

생러드인 김치이다. 독특한 민속음식은 매운 양념과 더불어 짧은 기간동 

안 담그는 방법으로 만든 신선한 날물고기와 고기로 조리한 회가 있다. 

전통적인 한국음식과 비교해 볼 때 육류 제품， 빵， 우유， 과자， 기타 

가공식품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했다. 소연방의 다른 민족들과 접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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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르쉬 (고기와 야채를 넣은 수프) , 베스빠르마끄(살에 고기， 후추들을 넣 

어 만든요리) , 만띄 둥과같은음식이 한국사랍들사이에서 널리 확산되 

었다(ll:<<a聊ac뻐OBa， 1뼈: 54). 

가족 축일에는 전파 마찬가지로 특별 음식이 준비되는데 그 중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증기 속에서 끓이고 그 후 긴 손잡이가 있는 망치로 나무 

중에서 빵은 쌀 종류의 폴깃폴깃한 빵인 찰떡 이다. 쌀가루로 삶아서 만 

든 둥근 과자인 전병과 발아한 통으로 만든 시금채， 양치식물로 만든 고 

사리채， 다시마류로 만든 미역채 등 다양한 채들이 준비된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공화국에서는 접촉하고 있는 민족들의 식생 

활에서 일정한 복합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다른 민족에서 들 

여온 음식들에다 전통적인 민족음식의 요소들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 

면， 한국 식탁에는 보르쉬가 쌀로 만든 밥에 함께 곁들어지며， 카자흐인 

식탁에는 베스빠르마끄가 다양한 한국음식들과 함께 나란히 나온다. 

현재의 재소 한인들의 전통적인 민속의상을 단지 일시적이며 불안정 

한 문화적 요소의 민족적 특성으로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 

된 것이다. 전통의상의 제조와 착용은 의식 (歲쾌 이 있을 때에 다소 나이 

든 여성들 사이에서만 입게 될 뿔이다. 전통의상은 재소 한인들의 프로 

연극이나 아마추어 예술 분야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문화의 

요소로서 인종적 공동체에 유일무이한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BpoTJ빼， 

1983: 129). 

재소 한인들의 가족간에는 모든 사랍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세 시 

기를 기리는 전통이 엄격히 보존되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가 1살이 되는 

날(첫돌) , 결혼식， 60세 생일(환갑) 둥이다. 삶의 이런 3단계는지금까지 

농촌 한인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한인들도 근본적인 빈족 전통의 요소를 

간직한 채 기다리고 있다. 

어린 아이의 첫돌 축하잔치의 가장 중요한 볼거리는 그 아이의 운명을 

알아보는 의식이다. 아이 앞에 책과 가위， 연필， 볼펜， 실밥， 쌀과 강낭 

콩이 담긴 접시 둥을 얹은 상이 놓이게 된다. 어린이가 무엇을 건드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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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그 상 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의식의 외적인 형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인들의 옛 결혼의식은 매우 복잡하다. 결혼의식은 몇 단계들로 이 

루어지는데 때때로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결혼식을 치르 

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이 많은 돈을 쓴다. 왜냐하면 모든 친척들 

과 아는 사랍들， 심지어는 관계없는 사랍들까지도 초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인들의 결혼의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결혼의식의 일부 

단계가 단축되거나 간소화되었고 몇몇 의식 (중매， 약혼) 은 그 자체의 의미 

를 상실했다빠뻐.nra때OBa， 1980: 63행，) • 혼히 젊은이들의 결혼은 특히， 

학생간의 국제결혼은 전통 양식의 요소들을 상실했다. 

환갑은 생일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비 

용의 부담은 대부분 장남이 진다. 나머지 자녀들은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환갑잔치의 볼거리는 삼페인 잔을 드는 것과 모든 자녀들과 손자손 

녀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환갑 맞는 이에게 축복과 더불어 절을 올리는 

것이다. 환갑 맞는 사랍에게 예전과 같이 장수의 상징인 대나무와 소나무 

가 그려진 비단올 선물하는 것이 관례이다. 

좀더 엄격한 전통은 장례식과 추도식에 남아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 

로 고인의 ‘혼을 불러내는’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 관례이다. 고인이 있는 

방에는 흰 병풍이 펼쳐져 있으며， 그 병풍에는 불은 천으로 된 장례용 깃 

발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고인의 성과 이륨이 흰색과 불은 색으로 새 

겨져 있다. 11) 하루에 째 번 고언의 유족들은 큰절올 올리며 고인의 시신 

앞에 음식이 놓인 상올 갖다 놓는다. 장례식 날에는 고인에게 의례적인 

음식과 삼배를 올리는 제사라는 의식이 거행된다. 무텀에서는 장지 제공 

과 고인의 후견에 대한 공물을 바치는 의식이 거행되며 매장 후 제사의식 

이 재현된다. 고인의 의복과 침구 용품은 불로 태우게 된다. 처음 2년 동 

11) 장례 깃발 영전 위에는 중국의 한자가 씌어 있고 묘비 위에는 성과 이륨이 한국어 

혹은 러시아어로 씌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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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장례일을 기다리게 되며 그 후 달력에서 축일인 봄철의 한식과 가 

을철의 추석에는 묘소를 방문하여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 

어 있다.12) 

재소 한인들의 의례적인 생활의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 

음과 같은 새로운 의식이 퍼지게 되었다. 삐오네르， 콤소몰에 가입， 증명 

서의 획득， 군복무 등이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많이 보존되고 있지 못한 의식은 축일이다. 다른 모든 구 

소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인들은 10월 혁명의 날， 제헌절， 조국전쟁 

승리의 날， 5월 1일(노동절)， 5월 8일(여성의 날)， 2월 23일， 다양한 직업 

및 직능별 축일 등을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인들의 삶 속에서 민족전통이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한인들의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세계관과 사회적 기능들이 상실되 

었고， 의식에 참여하는 사랍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문화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한 

인들의 언어생활과 언어적 행동의 변화이다. 재소 한인들의 현대어의 언 

어 학적이고 사회학적 인 연구는 O. M. I<HN, M. A. XeíaH, H. C. lOraa의 논문 

과 학위논문에 소개되어 었다 (0. M. KHN, 1962: 96-때13; 1964; Xerall, 1953; 

IOraß, 19η: 168-174; 1982). 비록 언급된 필자들의 연구대상이 우즈베키 

스탄 한인들과 인접한 민족농촌과 민족분산도시 그룹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연구결과가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해당 그룹에서도 상당히 정 

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언어적 기능 및 언어행 

동 연구분야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얻어진 연구성과의 보족적 첨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적인 사회언어학 

자들만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십중팔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 

할수 있을 것이다. 

12) 다음을 참고하라. 뻐HOBa(1982: 153-206) , DPR(1983: 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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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로 이주 시기로부터 한인들의 언어적 

행동에 음성학적 어휘， 문법적 수준에서 심대한 영향을 기친 것은 

한 • 러시아어 (韓 • 露語)의 간섭현상이다. 

찌 60년대로부터 한인들의 확고한 이중언어현상이 나타났다. 

3) 70년대 도시 한인들 속에서 언어동화의 초기상태가 나타났다. 민족 

간 통용언어 중 러시아어는 민족내부 언어로 변해 갔다. 양적인 측 

면에서 소연방의 모든 민족들의 인종적 현상분석에 근간이 되고 가 

장 대표적인 원천은 현재의 통계자료가 무엇보다도 채계적으로 실 

시되는 인구조사자료이다. 

카자흐스탄의 민족적 특성의 변화는 1959년， 1970년， 1979년의 전연 

방인구조사자료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의 분 

석은 카자흐스탄 재소 한인들의 현재 인종적 언어과정이 두 가지의 상호 

연관된 흐름을 특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러시아어의 확 

산과 모국어의 보존이라는 흐름이 그것이다. 모국어로서 러시아어를 지 

적하는 사랍의 수는 질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늘어갔다. 1979년 카자흐스 

탄의 44， 651명의 한인들(총인구의 86.5%) 은 러시아어를 구사했다. 

1959-1979년 중간의 통계기간에는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어 (고유 

어)와 러시아어 사용자의 수만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 모국어 사용은 

단지 구어의 사용으로 귀착되었다. 인구조사는 소연방 민족들의 연령별 

혹은 직업별 차별화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필기 형태나 문학적인 한국 

어를 구사하는 재소 한인들이 구세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조사자료는 도시 한인들 사이에서 민족적 언어과정이 러시아어 

구사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좀더 활동적인 직업별 생산활동과 사회 

정치적 활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분야에 

서 민족간 통용어로서 러시아어가 좀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모국어를 

보존하고 있었던 한인 여성 수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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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남성보다평균3. 4% 위였다. 어느정도 이런 현상은모국어를상당 

히 잘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한인국적 남성과 여성 수에서 차이는 매 

우 두드러진다. 여성의 명란수명이 남성보다 5-7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인들간의 인종적 언어과정은 서방 학자들의 특별 연구대상이었다. 

하아르만αXaapμ뻐) 13) 은 1970년 전연방인구조사자료의 수학적이고 기 

계적인 분석을 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이중언어 병용의 몇 가지 측면 

을 살펴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lÞK. I<HHr (하버드 대)가 1986년 9월 타 

쉬겐트에 머무는 동안 음성학적이고 어휘적인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간섭 

현상을 연구하면서 ‘도시 한인들간의 현지조사’를 실시했었다고 한다(고 

송무.14) 1987: 1æ-111: 139: 135-136). 

비록 개개인의 이름 개명은 언어 분야의 변화와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족적 언어과정은 한인들의 인명 속에 반영되어 있다. 

한인들의 인명학의 변화는 명명자뿐만이 아니라 인명 구조에 영향을 미 

친다빠a따m‘&C뼈B&， 1970: 169-179: 1978: 203-205: KJ뻐r， 1985: 16--1잉 . 

한인들의 전통적 인명방법은 두 가지 기본요소언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 

져 있다. 한인들의 성수는 대단히 한정적이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수치 

를 제공하고 있다. 즉， P. III. 없a따nracl빠OBa는 180여 개 정도로， B. C. II。

R는 153-2097~로 추산하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성은 김， 이， 박， 최， 

전， 안씨 둥이다. 이러한 채한적인 성명 재단에서 사회적 구별요소의 주 

요한 역할올 담당한 것은 지리적 이릅(본)이었다. 각각의 성(뾰은 일정 

한 본(本)의 수를 가지고 있다. 김 (훨써 성용 623, 이 (李)씨는 506, 박 

(朴)씨는 381개의 본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하나의 지리적 명칭을 갖 

고 있는 사랍들은 외족 혼인그룹인데 그들간의 결혼은 금지되었다. 대부 

분의 재소 한인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이릅들을 가지고 있다. 나이 많은 

13) 스웨덴의 유명한 사회언어학자이자 교수， 다인종 국가에서 미개국어 병용에 관한 
15개 이상의 논문 필자. 

14) 자신의 저서에서 llik. K뻐r의 원고를 인용하여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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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대표자들은 전통적인 이름과 러시아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인명법의 새로운 요소는 주로 전통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파 

생되는 부청이다. 때때로 부칭은 상웅하는 러시아어의 접미사를 한국 이 

릅에 덧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부청의 존재는 과거 한국인들의 특징 

적인 두 자리형 인명이나 소연방의 모든 민족의 특이한 세 자리형， 즉 

성， 이름， 부칭의 형태로 변해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이주 순간부터 과거 50년 동안 재소 한인 

들의 민족어의 사회적 기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 

장 중요한 언어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는 교육과 양성의 기능이다. 

1930년대 중반 무렵 극동지방 한인들의 모국어로 교육 시스탬이 형성 

되었다. 극동지방에서는 여러 둥급의 한인학교가 300여 개 생겼으며 2개 

의 사범학교가 운영되었다. 1931년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인 사범대학 

이 세워지고 한국어과가 극동 국립대학교 통방연구소， 고등 공산주의 농 

업학교 둥에서 개셜되었다(김숭화. 1960: 207-21잉.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이주 후 한인 민족학교들은(많은 다른 ‘소 

수민족’ 학교와 마찬가지로) 1938년 1월 24일자 전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일반 형태의 소련 학교들’로 개편되었고 이후 교육과정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었다. 

50년대 말 한인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모국어로서 한국어 교습을 발전 

시키려는 시도가 착수되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한인 분포의 변경과 주 

및 구 국민 교육부의 무책임성과 비적극성， 숙련된 인원 즉， 한국어와 러 

시아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구사하면서 상웅하는 교수법을 체득한 교사의 

부족， 학습 프로그랩파 교재 및 사전의 부재와 심각한 결핍 둥은 1938년 

6월 11일자의 “한인 국척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에 관한’ 카자흐공화 

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카자흐공화국 교육부의 해당 명령의 실현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알마하타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449 Op.5 D.348 L 106) . 

한국어의 독자적 연구는 학습교재와 사전， 회화집， 참고서의 부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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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었다. 

재소 한인들의 민족어는 오늘날에도 일정한 문화생활 분야에서 사회 

적 기능을 하고 있다. 알마하타에서는 한국어로 《레닌 기치} (레닌 깃발， 

현재 〈고려 일보〉로 개칭) 라는 공화국이 간행하는 신문이 발행되고 있으 

며， 공화국 음악， 연극， 극장이 운영되고 있S며， 정규 러시아 방송이 운 

영되고， 카자흐스탄의 작가동맹 산하의 한인 산문작가와 시인과가 생겼 

고， 일련의 아마추어 민속악단과 민족극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레닌 기치〉 신분의 제1호는 1938년 5월 15일에 발간되었으며 1961년 

에는 공화국간 신문이 되었다. 왜냐하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어로 된 유일한 정기간행물이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다 15) 과거 

여러 해 동안 《레닌 기치X 신문은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기초를 더욱 

튼튼히 만들었다. 현재 편집국은 작업실， 기계시설과 자료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았다. 신문은 최신의 방법인 수입된 일본제 인쇄기술에 사진 정 

판으로 인쇄되고 있다( (레닌 기치〉 편집국의 현 문서보관소， 1986. 11). 

현재 〈레닌 기치〉 는 1주일에 5번씩， 1회 부수가 9천부씩 발간되고 있 

다. 조직 구조에 있어 편집국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당의 활동， 선전， 공업， 농업， 문화， 문학， 편지투고， 정보부서들로 이루 

어져 있다. 그외에도신문은타쉬겐트통신소와자사통신원들을중앙아 

시아공화국과 카자흐스탄지역에 각각 파견시키고 있다. 편집국 인원은 

현짜 45-48명 정도로 추정된다. 

〈레닌 기치〉 신문의 활동조직은 문제가 없지는 않다. 중요한 문제는 

최근 20년간 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다. 예전 신문은 대부분 

정기구독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나이 든 세대였다. 한인들의 

상당수가 습관적이거나 가족전통에 따르거나 아니면 상당수의 한인이 살 

15) 남사할린에서는 한국어로 된 신문인 〈레닌의 길〉 이 발행되고 있다. 구소련 공산 

당 사할련 주위원회 기관신문은 많은 부수 판과 1주일에 5회를 발간하는 정기성 

을 띠고 있으며 1949년부터 한 번 발행에 5， α)()부씩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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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능동적인 구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레 

닌 기치) 특파원의 호소에 따라 구독을 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구독자 

수가 《레난 기치》 실제 독자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 형성된 것 

이다. 

중간 및 젊은 연령의 계충이 흥미를 느끼게 함으룹써 독자들의 감소 

추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레닌 기치〉 편집국 구조에는 젊은이 

를 위한 부서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 신문 자체에도 특별히 젊은이취 

향에 맞는 표제가 없어서 젊은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들이 

아주 드물게 인쇄되고 있다. 

학습교재， 자습서， 회화교재 그리고 사전의 부족이란 조건 속에서 신 

문은 한 면에 적절한 표제를 만들어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1988년 봄과 여름 〈레닌 기치) 신문에 처음으로 러시 

아어로 된 한국어 음성학 입문의 세 강좌가 게재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아 

주 긴요하고 유익한 이 출발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레닌 기치X 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며 창 

조적으로 일하는 근무자들의 양성에 있다. 현재 특파원이나 편집국 위탁 

요원 중 일부만이 한국어를 쓸 수 있을 뿐이다. <레닌 기치& 직원들은 작 

업시간의 상당부분을 번역작업에 할애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자료 

들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다. 인사문제는 때때로 C. M. KHpoB 카자흐 국 

립대학 신문방송학과에 한국어를 배우는 작은 학생집단의 양성으로 해결 

할수도 있다. 

〈레닌 기치) 신문은 재소 한인들의 민족문화 발전과정을 잘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인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글은 한인극단과 상연， 

공연， 뛰어난 배우들을 다루고 있다. 드물게 한국 시인들의 시가 실련 기 

사가 인쇄되곤 한다. 

〈레닌 기치} 신문에 게재된 재소 한인사에 대해 이색적인 성격을 띠 

고 있다. 주로 이것은 극동에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위해 투쟁했던 알렉 

산드르 김 (스딴께비치 CraHXeBIftI K뻐) 과 홍범도와 같은 유명 한 한인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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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이자 국제주의자(뻐TepHaIlHOHaJlHCT) 동의 기념일 날짜약 관련된 수 

펄이 그것이다. 

1930-1960년의 한국어는 인쇄언어로서 기능올 수행했다.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타쉬겐트， 알마하타 그리고 크결 오르다 

의 출판사들이 정치 • 사회적， 교육 • 예술적 문헌들을 한국어로 출간시켰 

다(주로번역된 러시아와소비에트고전들) . 현재 한국어로 《소련〉파 《소련 

여성》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다. 또 북한의 몇몇 신문과 잡지들을 예약해 

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구소련과 북한간에는 지속적인 서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스크바， 알마하타， 타쉬겐트와 다른 도시에 

있는 ‘우정’ 서점에는 한국어로 된 지리 카탈로그， 아름다운 사진앨범， 예 

술작품， 안내서 풍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북한 문헌부가 었다. 

구소련 한국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1962년 카자 

흐스탄 한인 작가와 극작가 그리고 시인 분과의 설립이었다. 이 분과는 

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0년 초 무렵 수십여 명의 필자들과 합쳐졌다. 

작가 중에서 한인 독자들에게 유명한작가는 영성년 (EH CeH He배， 차장춘 

(TXaß lIlIH 빼) , 한진 (빼 빼1) , 김준 (뼈 야H) , 김 광헌 (뻐 KBaH XeH) , 무 

산(씨yc뻐) , 명동욱(빼lIoH Yx) , 박일(뻐뼈n. A.) , 차영(빼 EH) 동을들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작가들)， 1982: 80: 127: 175: 190: 254: 256). 또 

한 중간 세대의 문학가들인， 남해영 (빼 X뼈 EH(남철))， 양원식 (뻐 BoHC없 

(ByeHMp)) , 전장실 (TeH lIC뻐 r뼈，) , 이 전회 (뻐 @뻐 XH) 동의 작품들이 유명 

하다. 예를 들면 ‘소련 작7F라는 출판사에서 한언을 소재로 한 짜! 뻐의 

두번째 소설인 〈학은 둥지를 둥지고 있다) (1987, 모스크배 는 극동에서 

구소련 정부의 수랩을 위하여 투쟁한 한인 국제주의자에 대하여 러시아 

어로 쓴 한인 작가들이 우리 공화국에서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J1. COH, M. 뻐x， B. ny의 초기 작품들이 출간되었다((공간)， 1987). 

1988년 “좌주쉬" (:h3Y뻐) 출판에서는 재소 한인들 삶의 주요 단계를 보 

여주는 9명의 한인 작가들의 중편소설과 동화집이 발간되었다이행복의 

고향)， 1988). 개별적으로 선별된 재소 한인 시인들의 서정시와 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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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 (소련식으로 웃는 한국 아이)， 1986; 148) 을 담은 일련의 책들(김영 

수， 1986: 11(}--116; 신윤자: 21(}--214) 이 외국에서 선보인다는 사실도 지적 

할수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어로 글을 쓰는 산문작가와 시인들의 작품이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62년에 침켄트(내lNXeHT) 에서 열린 카 

자흐스탄 작가 지방협의회에서 소설가 김준은 “한인 작가들 중 많은 이들 

이 흥미로운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화국의 인쇄시설 이용이 지극 

히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변화가 없다. 

한국어 활자가 부착된 단 하나의 인쇄기만으로도 “한인 문학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올좌스 술레이메노프 (O.1ÐkaC 야'JJe뻐eHOB) 의 말은 참으 

로 옳다((신세기)， 1988: No.15. p26). 반면 재소 한인 작가 작품과 구소 

련 한인 문학회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표준 한국어의 기능을 촉진시킨 것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크결-오르다 

로 이전된 한인 극장의 설립이었다. 왜냐하면 이주시 예술단의 일부가 타 

쉬겐트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1950년 전까지 한인이 주인인 극장이 2개 

있었다. 1969년 극단은 알마하타로 이전되었다. 극단의 반세기 역사 동 

안 200회 이상의 공연과 콘서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극단의 상연 

목록 속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한국 고전음악 드라마들이다. 

예를 들면. (춘향전) (춘향 아가씨의 이야기). (심청전)(심청 아가써의 이 

야게 • (양반전>. (흥부와 놀부〉 퉁이 었다. 차장춘의 《경 계》 씨elI<a) , 

〈홍범도). (38선 이남〉 둥 현대 재소 한인 극작가들의 회곡들이 성공 

적으로 극단무대에 올려졌다. 후기 작품들은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모스 

크바， 레닌그라드(상그트페체르부르그) • 리가와다른도시들의 극장에 올 

려졌다. 소비에트 한인 극작가들은 70여 개 이상의 회곡을 만들었다. M. 

foPbC때. H. noro뻐H. K. TpeHeB. M. Ap30B. f. NycepnoB 그리 고 4. AAT 

μaTOB 둥 구소련 극작가들의 한국어로 번역된 회곡들이 극장에 올려졌 

다. 한인 관랍객들은 극장에서 러시아의 고전주의 작가들인 H.B. foroJl 

Õ. A. H. OcrpoBcx뼈와 서 구 유럽 작가들인 B. 미excpup， φ. 뻐JUJeP. K. fo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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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10H를 알게 되었다. 

극장 관계자들로 카자흐공화국 인민 배우인 이함적(뻐 X뻐 llex) , 김진 

(뼈 뻐i) , 카자흐공화국 공로 배우인 이 길수 (뻐 rHp Cy) , 최봉도 (뼈 l10H 

llo) , 박춘섭 (n값 4YH Ce6) , 이 영 수 (뻐 EH 야) , 김 호남 (빼 Xo H때)， B. A. KH 

M, M.P. 뻐， 우즈멕공화국 공로 여배우인 이경희 (뻐 reH 써) 둥의 무대예 

술 거장들이 일해 왔고， 일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극장에서는 카자흐공 

화국 공로예술인인 태 장춘(TXJlß lllIH 4yH), 차영 (빼 E비 , 영 성년 (EH CeH He 

H). r. M. KaH 등이 일해 왔다. 긴 세월 동안 극장을 이끌어 온 사람은 재 

정 구 (Te lleH ry) 였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문서보관소: F. 2046 Op. 1 

D. 22 L. 1-48). 

1970년 한인 관객의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은 “아리랑” 경연극 안 

무 앙상블이 극장 산하에 조직되었다. 앙상블은 한국어로 된 민요와 현대 

노래를 3개의 레코드에 녹음했다. 

극단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다른 중앙아시아공화국의 

주들을 돌며 매년 긴 순회공연을 가졌다. 극단은 모스크바와 자카프카즈 

공화국， 사할린 등지의 관객들에게 한인 무대예술을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100년간 한인 관객들에게서 민족극단에 대한 흥미가 어 

느 정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극단 관계자들은 다시금 한인 관객들의 사랑 

과 관심을 모으기 위해 중대하고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할 처지에 놓여 있 

었다. 비록 극단의 뛰어난 배우， 상연， 순회공연에 관한 기자들과 예술가 

들의 기사와 수필이 공화국 정기간행물에 꾸준히 게재되긴 했지만 한인 

프로 극단의 역사와 한인극단에 관한 논문은 극작가이자 감독인 김 (H. KH 

M) 의 책에 실려 있는 것이 유일하다(198낌. 한인극단에 관한 몇 가지 이야 

기들은 안내서와 백과사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일련의 책들 속에서 강조되 

고 있다(빼뻐ß.l， 1958: 1딩-158: 1964: 192-193: 1970: 237-238). 

프로화된 한인극단 외에도 재소 한인들의 음악， 안무， 노래문화를 발 

전시켜 온 것은 타쉬겐트와 남사할린의 프로앙상블이다. 한인들의 밀집 

분포지역에서는 탈되-쿠르간다시 문화회관의 〈아침노을)과 국민 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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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카라탈지역의 우쉬토베 국영농장의 인민회곡극단과 같은 예술아마추 

어 집단과 인민극단이 활동했다(우즈백공화국의 타쉬겐트 주 중앙 치르친 

지방의 사회주의 노동영웅을 두 번이나 받은 김평화 집단농장 인민극단， 타쉬 

겐트 주 집단농장의 〈청춘)과 〈가야금〉 민속 앙상블 등이 있다) . 

민족의 정신문화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한인 민요는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연구대상이 되었다. 소연방 과학아카데미 아시아 제민 

족 역사학연구소의 연구원인 B. nax는 후에 알마하타， 크결→오르다 주에 

서 1962년에 야외탐사를 실시하여 100여 개 이상의 민담을 모으고 편집했 

다 (n없， 19(6). 

금언학(金言學) 분야에서 한국 민속연구는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다. 

임수(빼 이) 는 수십 년 동안 한국 격언들을 수집， 분류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3，(XX)개 이상의 속담， 민족적 특정， 믿음， 의학적 조언， 수수께 

끼， 농업 및 생활의 관찰과 추천 둥을 내용으로 하는 모음집을 발간했다. 

모음집 서두에서 임수는 재소 한인 민간격언들의 역사적 뿌리를 고찰하 

여 분류기준을 정하고 재소 한인들의 금언을 러시아어로 적절히 번역하 

는 데에서 어려운 점들을 규명했다(임수， 1982). 

각 민족들의 정신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음악， 노래， 민 

요이다. 재소 한인들은 생활 풍습에 지난 세기의 풍부한 유산을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 정신， 사회생활로 기인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개혁을 반영하는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었다. 

재소 한인들의 생활 터전에서는 노동가요， 서정가요， 생활가요， 의식 

가요， 역사가요로 분류되는 많은 옛 노래들이 보존되어 왔었다(천추， 

1978) . 재소 한인들의 노래 작품은 오래 전에 형성된 노래하는 전통의 기 

반 위에서 생겨났고 형성되어 왔다. 소비에트 정권 초창기 극동에서는 

“솔바트크반 빨치산 부대의 행진”， “모두 전선으로” 둥의 한인 빨치산 부 

대의 노래가 생겨났다. 20-30년대 한인들의 노래민요는 러시아 민요의 

영향 아래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르인 유행가(그 시대 생활에 

서 취재한 결혼식 노래)들이 생겨났다(천추， 1976: 61행). 40-50년대 한인 



242 지역연구 

아마추어 및 프로 작곡가들은·조국과 고향 그리고 노동에 대한 노래들을 

작폭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노래， 민요는 가장 인기있는 노래 

몇 곡들을 아는 데에 불과하지만 나이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불 

려졌다. 

민족간의 교제， 다민족 노동집단 속에서 국제적인 생활태도 형성， 카 

자흐스탄 한인들 사이에서 민족간 결혼 둥은 특별히 과학적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재의 거주지 배치에 주 

의를 기울이며， 우리는 한인들의 밀집중심지가 무엇보다도 공화국에서 

대도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집중화는 다 

른 사회적 결과를 제외하고라도 객관적으로 직접적인 민족간 의사소통을 

펼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회사와 관청들의 압도적 다수가 다 

민족 노동집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다민족 집단들 속에서 구 

체적인 다른 국적자에 대한 우호적 감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각이 형성 

되고 발전되고 있다. 

노동활동 과정 속에 집중적인 민족간의 교제는 민족적 타성을 개선하 

고， 민족적 편견을 타파하며 그 후 가족생활 분야에서 일과 후 개인적 교 

제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증거로는 카자흐스탄 한인들간의 민족간 결 

혼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30-40년대 민족간 결혼이 이 

색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오늘날 민족간 결혼은 재소 한인들의 인종적 발 

전의 본질적인 국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족간 결혼의 확산에서 일 

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사회 

문화적， 사회통계학적 요소들이다. 만일 사회정치시스댐이 사실상 모든 

민족의 평둥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민족간 교제과정 

은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민 

족간 결혼의 증가하는 추세는 불가피한 것이다뻐UXaJI. 1977). 

사회 · 경제 • 문화생활의 전분야에 걸친 국제화로 모든 민족， 국민 그 

리고 인종집단의 대표자들의 국가정치 활동의 능동적 참여 또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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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민들이 대의원으로 선출한 카자흐스탄의 많은 한인들은 지방 

권력기관인 주， 도시， 구， 촌락 소비에트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한인들은 또한 카자흐공화국 최고회의 의원들이기도 하다. 소연방 최고 

의원에 2번이 나 선출된 사람들은 카라탈지 역 “레닌의 길” 집단농장장인 

O. T"H (1958; 196찌와 차라탈지역 “우쉬토베 국영농장 출신의 A.C. KHM였 

다. 많은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차자흐스탄의 정부내에 요직을 차지하 

고 있고 구소련 관청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50년간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체적으로 채소 한인， 특히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사 

회문화적 • 민족적 발전 연구에서 절대적인 성공과 보탬이 되었다. 현단 

계에서 여러 사회적 관점에서 본 향후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즉 재소 한 

인들의 역사 • 문화 • 언어의 집중적인 연구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 사회 

통계학， 민속학， 민족적 사회학， 민족언어학， 사학은 바로 역사학의 통 

합의 기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학의 참여없이는 과거 

의 객관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일시적인 사회 

문화 과정의 연구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공화국들， 무엇보다도 

우즈빽공화국의 한인들 중에서 사회학자들의 연구활동의 부재를 유감스 

럽게 확인해야만 한다. 

최근 우리 나라의 여러 공화국에서는 대규모 민족사회학 연구가 행해 

지고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일종의 유사한 연구들의 실시를 위한 방 

법론적 지침인 몇 논문에 통합되었다이사회 및 민족제연구)， 1972; <소비 

에트 에스토니아의 사회학 논문집}， 1979; Apyno뻐H， 1984; 198찌. 카자흐스 

탄의 다른 민족 사람들의 인종적 ·사회학적 연구는， 필자가 보기에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변에서 뿐만 아니라 응용적이고 설질적인 면에서도 

당면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들의 생활 활동 속에 

서 사회학적이고 민족적인 측면 연구의 여백을 없애버리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민족간 관계의 한층 더 높은 완성과 구소련 사 

회의 국제화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 19차 전연방 전당대회에서 M. c.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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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õatJeB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족간 관계의 빠른 안정화에 찬성하면서 우리는 구소련의 구성국가들의 

발전과 국제관계， 우리 민족의 형제애， 이 모든 것은 살아 숨쉬는 역동적 

인 과정이라고 본다. 이 과정은 공화국과 연방기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들과 관련있는 문제들은 모든 소련 사람들의 이 

해관계를 여러 민족들의 의지와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 

((프라우다>. 1988년 6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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